
강유정은 꽤 오랫동안 풍경을 그려왔다. 작가가 다뤄왔던 특정 장소들은 

역사적으로 상처가 깊이 자리한 곳이지만, 실재했던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건조한 방식으로 풍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작가가 담아내는 풍경은 시

간이 중첩되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들에게 쉽게 잊혀지는 일종의 반복

되는 역사의 굴레 혹은 습관이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사건들은 그 자리에 어떤 형태로든 제 자리를 찾는다. 작가는 사건들의 사

실을 들춰내지 않고 날카로웠던 상처와 사건들이 아물고 그 위에 다른 시

간들이 올려져 현재의 풍경을 이룬 모양새에 주목한다. 예컨대, 섬세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재현의 방식은 작가에게 한 장소가 정치적 발언의 대

상이 아닌 보다 복합적인 감각에 대한 것이다. 사건들의 집합체에서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사라지는 그 틈에 대한 반복 즉, 순환적인 흐름과 질

서에 대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세월이 자연스레 잊혀 지도록 씻겨 내려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듯이, 풍경과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연스

러운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보편적인 사유들이 자리잡는다. 유동적인 상황 

안에 어떤 질서들이 채워지는 삶의 이치(理致)같은 맥락으로 보자면, 작가

는 아픔이 전제된 장소들 혹은 보편적인 풍경에 매료되어 역설적으로, 보편

적인 연결 고리를 상징하는 특정 풍경에서 의미를 발견하려 하고 반복적인 

기록의 그리기의 태도를 취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근래에 작가가 반복적으로 화폭에 담는 물과 불은 바다의 질감과 낙

하하는 불, 그리고 윤슬로 구체화되어 오랫동안 관심을 두었던 자연의 순

환과 리듬에 대한 이미지를 지속한다. 물과 불이 갖고 있는 속성상 빛과 명

암, 그림자, 파동, 폭발의 순간들은 작가에게 채화된 일상의 리듬에서 출

발한다. 해가 진 다음 어슴푸레하게 윤곽만 보이고 빛의 감각만 감지할 수 

있는 밤 풍경을 매일같이 마주하는 작가의 생활 패턴은 자연스럽게 비물

질의 운동적인 요소에 눈길을 주며 상징적인 지점들을 발견하려 한다. 그

의 회화에서 크게 두 가지 소재를 반복적으로 끌어오는 것은 낙하하거나 

터지는 불꽃 혹은 물의 표면에 반사된 빛이다. 이전 작업들이 대체로 원경

을 그려냈다면 근작은 근경의 한 장면에 집중하여 대상의 운동성과 질감

을 부각시킨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 제목이 ‹에스키스 심포니(Esquisse 

Symphony)›이듯, ‘에스키스’의 개념과 태도, 그리고 리듬과 조화를 포괄

하는 ‘심포니’가 특정 원소의 운동성과 질감을 구현하는데 페인터의 태도

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의 초벌이기도 

한 소묘 혹은 스케치라고 일컫는 에스키스는 완성된 그림의 밑그림에 해당

되고 그린다는 행위를 아우른다. 완성된 작업과 연계되는 일종의 연작 개

념에 수렴되는 이 개념은 드로잉과 다르게 그 자체로 독립성을 갖기보다 

최종본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된다. 이렇듯, 강유정의 회화는 완결된 형태

를 위한 별도의 에스키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준비 단계를 거치면서 

과정 속에서 나아가는 방향을 터득하고 그리기의 행위에 대한 리듬을 찾는 

과정이 빠르게 작업의 완성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에스키스는 철저하게 준비 단계를 거치는 경우에 참조하

기 위한 수단으로 분리되어 캔버스로 옮겨올 때의 어떤 안정감을 주는 반

면에, 강유정이 실천하는 회화는 물감이 채 마르기 전에 빠르게 그 위를 

그려내면서 밑색과 자연스럽게 섞이고, 붓으로 그러내는 그리기의 제스처

가 대상의 질감과 리듬감을 가능하게 만드는 쪽에 가깝다. 이와 더불어, 

사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기억을 더듬어가며 간략하게 그려내는 에스키스

의 특징은 보편적으로 완성이 아닌, 작가의 사유를 거칠게 기록하는 태도

도 담고 있어 간단히 구도나 색채, 그리고 명암을 그려보기도 하면서 미리 

사라지고 돌아오는 것들:
회화의 소묘적 리듬-하기

글. 추성아

파악하는 세부적인 선택의 과정들이 포함된다. 이는 전반적인 작가의 회

화가 물감을 두껍게 쌓지 않고 마치, 연필로 흐리게 소묘하듯이 그린 듯

한 인상을 주는 붓질과 우리가 소묘할 때 가장 도드라진 부분을 지우개

로 지우거나 가장 어둡게 그려야 하는 방식처럼, 핵심적인 부분들을 군더

더기 없이 채색하는 등 굉장히 얇게 표면을 구사하는 방식과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로, ‹Things We Lost in the Fire›(2022)와 ‹The Blue 

Sequence›(2022)는 마치 색지 위에 그린 것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흰색으로 밑칠한 상태에서 안료 입자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르지 않

은 화면을 유지하면서 붓질이 바로 개입된다. 물감의 점성보다 연필처럼 얇

은 선과 유사한 붓질은 특정 순간에 연필로 그렸을 때의 느낌과 유사하게 

가져가면서도 연필로 표현할 수 없는 물감의 뒤섞임이 주는 질감이 드러난

다. 이같이 강유정은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소묘적인 리듬에 빗대

어 핵심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 

다시 풍경의 시간들로 돌아 오자면, 보이지 않는 상처의 기억과 애도

의 물결은 장소의 지형에 끊임없는 침식과 풍화를 주어 관념적으로 변하면

서, 현재도 그 모양새가 달라진다. 이러한 장소적 풍경의 속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상은 늘 유동적이며 변화하는 주기에 리듬이 부여된다. 여기서 

리듬감과 삶의 순환을 매개하는 역할에 물과 불이라는 자연적인 요소로 

주목하는 작가의 관심은 페인팅의 방식과 이어진다. 강유정은 이번 전시에

서 슬픔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보다 근원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순환의 고

리를 음악적인 요소로부터 참조한다. 특히, 작가가 언급한 ‘소묘적 리듬’은 

드뷔시의 교향적 스케치인 ‹바다(La Mer): 관현악을 위한 3개의 교향적 소

묘›에서 영감을 받았다. 세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바다 위의 새벽부터 정

오까지 바다의 시간성을 풀어내고 파도와 바람 등 바다와 자연스럽게 영향

을 주고 받는 관계를 사유하는 이 곡은 풍경을 객관적 외부가 되어 내적으

로 흡수해 재구성된다. 이같은 태도는 작가가 바다 회화를 지속하는 것과 

드뷔시의 음악적 인상주의를 감각하는 공통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기본적

으로 ‘교향적 스케치’라는 주석이 표제에 달린 이 곡은 드뷔시가 바다를 스

케치 즉, 에스키스하는 미묘한 시간의 변화를 그린 것에서 비롯된다. 우리

가 일시적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바다의 시간에 비하면 물리적인 법칙을 

떠나 주체적 인상 속에서 유연하게 흘러간다. 이렇듯, 축적된 기억들이 수

평선 위에 펼쳐 놓고, 음악적 균형과 리듬을 찾으려고 했던 음악가의 태도

처럼 강유정은 페인터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집중하여 소묘적 그

리기의 태도로 구현한다. 

이같이, 풍경이 부서지고 흩어져 그 잔해가 남는 모양과 방향을 담는 

연작을 지속하는 작가는 의식을 행하듯이 그리기의 태도를 반복한다. 의식

이라는 행위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Things We Lost in the Fire›, ‹Wish 

You Were Here›(2022), ‹Sparkler›(2021) 등에서 등장하는 불꽃처럼, 생

성과 파괴 그리고 생명으로의 전환을 내포하고 대상을 기리는 들불 축제의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폭발하는 순간의 에너지와 동시에 타 들어가는 불꽃 

속에 존재했던 것이 소멸되고 공기 중으로 휘발되는 연기처럼, 우리는 무언

가를 끝없이 잃어버리고 다른 형태로 돌아와 얻는 어떤 삶의 이치 같은 것

이지 않을까 싶다. 인간사에 담긴 염원에 대한 유사한 태도는 샤머니즘적

인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역사, 전통으로 자리잡은 의식 자체가 

곧 자기 치유 혹은 공유하는 공통 언어일 것이다. 강유정에게는 이같은 태

도가 오랫동안 보편적인 풍경을 기록하는 형태로 이어오면서 점차, 그리기

의 제스처에 집중하게 되므로 스스로의 회화적 리듬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Sparkler I, 2021, oil on canvas, 22×22cm
Sparkler, 2021, oil on canvas, 22×22cm each
The Blue Sequence (I-IV), 2022, oil on canvas, 80×100cm each
Wish You Were Here, 2022, oil on canvas, 80×130cm
Things We Lost in the Fire, 2022, oil on canvas, 162×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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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유채로 풍경을 그린다.

산과 바다, 물과 불, 빛과 그림자로 풍경을 나누어 바라본다.

사람 너머의 풍경 속에 잠들어 있는 기억, 자연의 순환 질서를 떠올린다.

들불과 연기, 파도와 물결은 순환과 반복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암시한다.

최근에는 물과 불 이미지에 침잠하며 무채색의 색채와 형상, 명암의 조형 요소를 탐구하는 작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Painting the landscape with black oil color.

Seeing the scenery: Mountains & Sea, Water & Fire, Light & Shadow in dichotomous perspective.

They remind me of the fading memory and the cyclical order of nature from the landscape.

Lately, I have been immersed in the images of Water & Fire, expanding my work to explore the formative 

elements of achromatic colors, shapes, and shades.

Blue, ocean, 2022, oil on canvas, 18×18cm
Dancing in Circle I, 2022, oil on canvas, 80×80cm
Dancing in Circle II , 2022, oil on canvas, 80×80cm
Texture of Water (I-VI), 2022, oil on canvas, 27.3×18.5cm each
Shape of Water II, 2022, oil on canvas, 45.5×45.5cm
Shape of Water I, 2022, oil on canvas, 45.5×4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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